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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국무조정실·기획재정부·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외촉법 개정안 효과 뻥튀기 논란(‘13.11.22, 경향 6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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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“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”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외촉법

개정안 통과로 2조3000억원의 규모의 투자와 1만4000개의 일

자리가 창출됐다고 언급했다“며 ”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

제출한 보고서에는 최대 100명, 간접고용 1000명에 불과했

다”고 밝혔다“는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국무조정실·기재부·산업부 입장

□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들에게 설명한

자료상의 간접고용효과 1,000명은 관련 석유화학업계가 제시한

파라자일렌 관련 전후방 석유화학분야 고용유발 효과만이었음

ㅇ 동 자료상의 고용은 파라자일렌 생산 2개 회사만을 합산한 것으로

직접고용 100명과 간접고용 1,000명*으로 업계는 추정함

* 간접고용은 파라자일렌 관련 전후방 석유화학분야에 국한한 일자리 창출 개수

□ 10월 총리 담화문의 간접고용 14,000명은 석유화학분야 외의

물류·건설·기계설비 등 전 부문에서의 고용유발효과에 대한

업계 예측과산업연관표상의취업유발계수를종합고려하여산출된것임

ㅇ 파라자일렌 생산 2개, 윤활유 생산 1개 등 3개 회사를 합산한 것

으로 직접고용 194명과 간접고용 14,000명*으로 업계는 추정함

* 간접고용은 석유화학관련분야, 물류·도소매, 기계·설비, 건설, 음식점, 기타

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등 연관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개수

※ 투자규모 2조3천억원에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(6.0)를 적용하여 계산

※ 관련 문의: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 송경원 과장(044-200-2211)

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이종화 과장(044-215-4530)
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전윤종 과장(02-2110-5361)


